
풍력박람회, 제주도에서 2월21일까지 개최

제2회 아시아풍력에너지박람회가 2월1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박람회는 신재생에너지정책연구포럼·산업통상자원부·제주도가 공동 주최하고, 창의연구소·아시아풍력협회·한

국풍력산업회 등이 공동 주관한다.

강찰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한국도 자연친화적이고 무한한 에너지원인 풍력에 관심을 두고 풍력 발

전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풍력발전이 인

류의 생존방식을 변화시킬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박람회에서는 한국 해상 풍력의 과제, 해상풍력의

활성화 방안, 해상풍력 공급망 개요, 수익성 해상풍

력을 위한 고려사항, 해상풍력단지 발전, 재생 가능

한 산업의 보고, 서남지역 풍력발전기 설치 선의 설

계요건, 일본 부유식 실험 장소의 사례 연구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2월21일까지 이어진다.

또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분야 100개 생산기업이 200개 부스에서 해상·대형 풍력발전기, 다양한 풍력발전 시

스템과 소프트웨어, 풍력발전 관련 장치 등을 전시한다.

박람회에는 한국·중국·일본·몽골·필리핀 등 아시아 풍력산업 관계자 등 8000여명이 참가하며 아시아 주요

국가의 풍력에너지 정책 개발과 정보교환 창구 구실을 할 아시아풍력협회도 발족했다.

제주도는 아시아풍력협회 사무국이 설치되면 아시아 풍력발전산업의 허브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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